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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담론과 공론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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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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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다층적 연구설계의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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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다원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특정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오해가 폭증되고 있는 

오늘날, 그 무엇보다도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

과 교감을 극대화하는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역

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미

디어 생태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디어 접점들

과 정보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동일한 

메시지가 예기치 못 한 여러 가지 해석과 판단

을 산출하는 오늘날의 정책 환경 속에서 정책 

이해도와 수용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

관이 해당 정책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what to 

say)”, “그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how 

to say)”의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큰 숙제

가 아닐 수 없다(황근･최일도, 2013; Taylor, 

1999). 이에 따라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공선과 공익성을 전제로 

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 미덕과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정책의 합법

성, 책임성, 실현가능성을 강화시키고 정책 참

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점을 확보하

는 준거의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이두원, 2013; 

Avery, Lariscy, & Taylor, 2010). 이러한 배

경에서 정부 3.0의 패러다임은 정책커뮤니케이

션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박근혜정

부의 출범과 함께 도입된 정부 3.0의 비전과 전

략목표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 행정서비스를 개

방･공유･소통･협력의 틀로 한 데 묶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확립하고 궁

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

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정부 3.0은 정부의 

행정･정책 서비스의 근간을 ‘정부에서 협치(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 바꾸고, 국민

과의 소통과 관계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동조성

(conformity), 합의(consensus), 순응(compliance)

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Gelb & Meade, 2005).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의 원자력 정책은 정

책소비자의 이해, 공감대, 수용성, 만족도 측면

에서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해 있다. 무엇보다

도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향하고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임과 동시에 한국 경제의 산

업화와 성장동력의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자력 정책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는 부정적 편향성을 보이며, 간헐적으로 극

단적인 심리적 두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되

고 있는 실정이다(오미영, 2004). 예를 들어, 

원자력은 화석연료 고갈로부터 비롯된 국제유

가 상승 속에서 우리나라 전력 및 에너지 공급

을 안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견인차로서 우리

나라 전기 에너지 총 생산량의 1/3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정서와 

인식의 기본 방향은 원자력 자체를 거부하고 두

려워하는 수준에 봉착하였고 심지어 원자력 자

체를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진상현, 2009). 최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2014) 결과를 살펴보

면, 2013년 3월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국민

이 81.6%인데 비해 2014년 5월 75.3%로 6.3%P가 

감소하였으며,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도 43.6%(2013년 3월)에서 29.8%(감소율 13.8%P)

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2011

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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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

가 2013년 7월 이후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의 

블랙아웃 은폐, 원자력 발전소 직원의 금품수

수, 불량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 등과 관

련된 일련의 부정부패, 비리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거

부감과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자 국론의 아젠다 가

운데 하나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효과적인 커

뮤니케이션 모델을 고찰하기 위해, 대국민 원자

력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정책소비자의 인식구조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세분화 전략과 메시지 전략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자력 정책소

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원자력 이슈와 아젠

다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채널 가운데 가장 활발

하게 사용되는 정보매개요인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미

디어 전략과 접점관리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ICT 중심의 스마트 

생태계에서 정부 3.0이 지향하는 정부와 국민 

간의 쌍방향 대칭적 관계 중심의 원자력 소통 

프로세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원

자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이해, 믿음, 평가, 판

단, 의도가 수렴된 사회적 공론화와 통합에 기

여하는 정책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지향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1) 정책커뮤니케이션의 개념적 논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오래전부터 

정책홍보라는 개념으로도 논의되어 왔는데, 신호

창(1999)은 기업의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의 관점에서 정책홍보를 국가

의 대내외 정책을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행위

라고 보았다. 환언하자면, 단순히 정책을 알리

는 데 그치지 않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모델

을 통하여 정책 수행 이전부터 국민과 소통과 

교감을 촉진시킴으로써 정책의 소망성과 실효

성을 높이는 전략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두원

(2005)은 정책홍보를 민주주의적 절차와 시민

성의 구현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는 정책홍

보란 궁극적으로 민주 행정의 기본 원리로써, 

정책수용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의 순환 시스템으로 민의의 전달, 지지, 교

류, 수정 등을 포괄하는 정치공학 프로세스의 

한 축이라고 보았다. 또한, 참정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

는 경우에 정책홍보는 예상되는 갈등을 최소화

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연결점, 지렛

점, 점화점이라고 보았다. 박주연ㆍ문철수ㆍ박

현순(2005)의 연구에서는 정책홍보를 정부 정

책과 국정운영에 대한 행정부의 비정치적, 비정

당적 의사소통으로 해석하였다. 앞서 전술하였

던 연구자들과 같이 정책홍보의 궁극적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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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민의 이해, 참여, 공감, 수용성, 만족을 구

하는 활동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명천

과 동료들(2008) 또한 정책홍보란 정부가 정책

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

력을 구하는 관계지향적인 소통 메커니즘이라

고 하였다. 

위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커뮤니케이

션이란 국가(정부)의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소비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에 대한 정보적 접근권을 획득하고 정책 리터러

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설득적, 교육적 기제라

고 볼 수 있다(Vos & Westerhoudt, 2008). 그

리고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요

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

고 체계적인 소통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정책입

안자 및 실행자와 정책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적

이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 관리하는 전략

적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Liu & Horsley, 

2007; Kotler & Lee, 2008). 

이러한 가운데 정치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적 요인들이 급변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오늘날 정책소통의 

목적과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ICT에 따른 일반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행

태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정형화된 제도적 차원

의 공공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으로는 스마트한 

국민에게 합리적으로 호소하기 어려우며, 정책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 또한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자들은 정책커

뮤니케이션의 품(nature)과 질(quality)을 높이

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디지털 경제와 스마트 미

디어 생태계에 적합한 정책커뮤니케이션의 개

념적, 도구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웹 3.0 환경 하 

정책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이고 관념적인 차원

을 넘어서 특정 사회문제가 정치현상에서 정책

의제화 되어가는 제도적 프로세스 속에서 시민

문화의 공론화 과정을 촉진하고 사회와 공동체

가 직면한 정책 문제에 대해 정책소비자가 의미

를 공유하고 동질성을 확보해가는 집합적 지성과 

실천적 시민성(citizenship)의 구심력이라고 강조

한다(황근･최일도, 2013; Vos & Westerhoudt, 

2008). 가령 이두원(2006)과 Liu & Horsley (2007)

은 오늘날의 정책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방

향성이란 사회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고자 하

는 모든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과정 속에서 정

부와 시민 간의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현가

능성(feasibility)을 전제로 미래의 공익을 추구

하는 사회문화적 담론의 결정체이자 공적 해법 

찾기의 의식적인 대안 탐색 및 개발 중심의 공

공숙의(public deliberation) 프로세스라고 보

았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인간

과 사회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을 보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소비자

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민주주의적 시민성을 향상시키고 이와 더

불어 합리적 소통과 열린 토론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집합적 지성(collective intellectuals)을 갖

출 것을 제안한다(문철수･우종무, 2013; Brunner, 

1996).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결정과정에 흔히 

나타나는 제약 요인들 예를 들어, 인간적 요인, 

구조적 요인, 환경 및 상황적 요인, 정보 및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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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한계, 정책문제의 복잡성, 문화적 요인, 

매몰비용(sunk cost) 등의 제약요건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정책성과를 올리기 위해 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정책커뮤니케이션

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교한 타겟팅, 설

득적인 메시지 개발, 효율적 미디어 발굴 및 활

용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접근법을 보다 강조하

고 있다(신호창, 1999; 이명천 등, 2008; Liu & 

Horsley, 2007). 예를 들어, 박주연 등(2005)은 

정책홍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효과적인 정

책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개별 정책 별 타겟 공중

을 세분화하고, 정책소비자 별 심리학적, 사회문

화적, 인구통계학적, 행동학적 특성에 맞는 메시

지 전략과 미디어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차희원･김영욱･신호창(2005)

도 일회적인 정보제공이나 단선적인 설득기법에 

준하는 정책홍보의 제한성과 역효과의 폐단을 지

적하면서,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갈등

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

기 위해 정책 유형 별로 관련성이 높은 목표 공

중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

다. 문빛과 이유나(2012)는 정책소비자를 의사소

통 집단으로 규정하고, 의견표명 측면에서 정책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파악하고 세분화

함으로써 정책기관과 정책소비자 간의 관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이 가능하다고 제안하

였다. 보다 최근에 이유나･김유신･이진용(2013)은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담론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스마트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오픈 플

랫폼 공간을 고려할 때, 정책의제 설정과 의사결

정의 특수성이 존중되는 정책소비자의 사회문화

적 요인을 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책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확산의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 정책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 전략과 미디어 

전략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2)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문제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

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막연한 두려움에 그치지 

않고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불만, 불안, 불확실성

으로 번져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는 여과 없이 확산되어 가는 원자력 괴담

을 확산시키고 원자력 정책소비자의 무관심, 비

난, 회의감, 피로도를 증폭시키고 있다(목진휴, 

2013; 오미영, 2004).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원

전 고장 및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문제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와 

원자력계(한국수력원자력)는 정책적 개입(policy 

interventions)의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 접근법

을 통해 사회 전반에 내재된 반핵, 반전 여론을 

불식시키고 원자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림으

로써 원자력 정책의 수용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목진휴, 2013; 

지식경제부･한국수력원자력, 2012). 이는 곧 법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경성(hard)의 정

책적 개입을 넘어서 정보제공, 교육, 소통과 같

이 연성(soft)의 정책적 개입을 통합적으로 활용

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원자력 정책에 대

한 정당성, 진정성, 공감성, 지속성, 일관성을 제

고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부와 원자력계에서 국민

들을 대상으로 수행해 왔던 원자력 정책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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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의 양태를 살펴보면, “단순 홍보→ 일방

적ㆍ단편적 정보제공→수용성에 대한 강요→이

해증진”패턴에 국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목진

휴, 2014; 오미영, 2004; 유승엽, 2013). 1970

년대 국내에 원자력 발전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

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없

었으며, 단순히 국가의 경쟁력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

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

여 정부와 원자력계는 정책소비자와의 소통과 

공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였으며, 피상적이

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원자력 홍보에만 주력

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

께 풀푸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면서부터, 원자력과 해당 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욕구가 생겨났고 전체

론적인 관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에 대한 의지, 기회, 동기가 고조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와 원자력계는 일방적이고 단

선적인 정보제공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

스를 고집하였으며, 이러한 접근법의 이면에는 

국민들의 지적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 생태계의 산물이자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이 알 수 있거나 

알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국가 우월주의가 내포

된 소통 프로세스가 작동하였다(진상현, 2009).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

장기를 지나서 경제성장의 정체기를 거치고 난 

후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기후문제가 거시

적 담론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원자력

계는 원자력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성 측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지식경

제부･한국수력원자력, 2012). 즉, 원자력은 타 

어네지원에 비해 매우 경제적이고 국가 발전에 

차지하는 공로가 크다는 점과 동시에, 지구온난

화를 일으키는 CO2 배출이 극히 미미하여 환경

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발전방식이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

민들은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획득

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대표되는 해외의 심각한 

원자력 사고를 목도하면서 한국 사회 또한 원자

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이 고착화 되

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원자력 이슈

와 아젠다의 공론화 과정은 철학, 원칙, 방식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목진휴, 2012). 특

히, 원자력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의 정보적 

비대칭성의 문제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

의 불균형, 불일치를 초래하며, 자칫 오해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내포하고 있

다(진상현, 2009).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와 원자력계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고답적인 방식의 소통 프레임워크

로는 더 이상 원자력 정책소비자들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최근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에 대한 합리

적, 민주적 공론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담론 형

성과 자산 축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목진휴, 2013; 지식

경제부･한국수력원자력, 2012).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관행, 상상력, 직관에 의한 정보제공 및 

강요된 홍보활동을 지양하고, 원자력에 대한 이

해상충요인과 갈등요소를 내포한 정책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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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블랙박스(내면세계)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규명을 통해 소통 메시지와 접점을 발굴하고 확

대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

로, 연구자들 또한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 진 일방향성

의 정치적, 정보적, 교육적 개입의 틀에서 벗어

나 정책기관과 정책소비자 간의 정보적 비대칭

성을 해소하고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쌍방향 

대칭적 관계 중심의 소통 프로세스로 전환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미영, 2004; 유승

엽, 2013; Grunig, 2006).

이러한 배경에서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원자력 정

책소비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내

리고 있는지 그리고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를 수

렴하는 주된 정보중개인요인은 무엇인가에 대

한 실증적인 논의는 더 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정책소비자의 인식의 

구조를 탐구한다. 그리고 인식의 공통분모를 수

렴하고 있는 정책소비자를 세분화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연구문제 1.> 원자력에 대한 정책소비자의 지배적으로 나타나

는 인식의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1)원자력에 대한 유형 별 인식에 따른 정책소비

자의 ‘군’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그리고 2)이 때 정책소비자의 

‘군’을 구분하는 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소비자의 특

성요인은 무엇인가?

3) 정보매개요인 

스마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부 3.0 패러다

임에서는 정책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정책메시

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소비

자의 집합적 지성을 강화하고 숙의형 프로세스

를 촉진시키는 개방형 소통 인프라로 보고 있

다. 이는 곧 과거 정부 주도형의 획일적인 정보

제공이나 강요된 설득에서 벗어나 원자력과 관

련된 정책의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

버넌스, 시민 저널리즘, 아웃소싱 등이 실제적

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원자

력 이슈와 아젠다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커뮤니

케이션 접점을 이해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원자력 정책의 수용성과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단초가 될 것이다.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매개요인(information 

intermediary) 분석을 통해 특정 메시지가 수

집, 공유, 확산, 소멸되는 접점과 요인들을 연구

해 오고 있다(Brock, 1994). 세부적으로 정보매개

요인이란 기업 혹은 조직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촉

진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경제적 작용제(economic 

agent)로써, 사회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과 정서가 교환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통

합하고 제공함으로써 정보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

는 요인을 말한다(Caillaud & Jullien, 2001). 로

즈(Rose, 1999)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보매개

요인은 소비자의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대인적, 비대인적 미디어라고 설명한다. 

특히, 정보매개요인은 정보의 생산, 교환, 이용

을 지원하고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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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정보적 가치를 극

대화시키고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데 필요

한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시킨다(Rose, 1999). 

이에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의 검색엔진이나 기

업 혹은 기관의 웹사이트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

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정보매개요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보의 홍수, 데이터 스모그 

시대 속에서 정보과부하(information overload)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보매개요인의 적실성

과 효과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Lee & Cho, 

2005). 디지털 스마트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정작 

소비자들은 관련성이 적고, 부정확하고, 불투명

한 데이터로 인해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의

사결정에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은 정보과부하로 인한 판단의 오류

와 의사결정의 실수를 예방하고자 자신에게 최적

화된 정보중개요인을 구비하고 활용하는 등의 정

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를 개발하고 

있다(박현순, 2009; Lee & Cho, 2005).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책소비자들이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를 접하고 생성하고 공유

하고 소비하는 커뮤니케이션 접점으로서의 정

보중개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자

력 정책 메시지의 명료성과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쌍방향 대칭적 미디어 전략의 이론적 준거

점을 마련하고, 정책소비자 별로 특화된 원자력 

정책소통의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

해를 도모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연구문제 3.> 원자력 인식 유형에 따른 정책소비자 ‘군’에 

따라 이용되는 주요 정보매개요인은 어떠한가? 세부적으로, 1)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의 접점(contact point)이 되는 정보매개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2)정책소비자들이 원자력 이슈와 아

젠다를 공유･확산(sharing･diffusion)시키는 정보매개요인은 무

엇인가? 끝으로 3)각각의 정보매개요인들의 정보원 신뢰도

(source credibility)는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다층적 연구설계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4 단

계의 다층적(multi-stage approach) 연구설계

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언론기관의 보도자료, 학술논문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원자력 이슈

의 라이프 사이클과 정책소비자의 일반적인 시

각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관한 문헌조사

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목진휴

(2013)의 연구에서 제시한 교안의 내용을 활용

하였는데, 그의 교안에서는 친원자력계과 반원

자력계에서 각각 활용하고 있는 교안들을 분석

하여 오늘날 원자력에 대해 가치중립적으로 바

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대안적 교안을 개발하였

다. 특히 그의 교안에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하

고 있는 원자력과 핵심 정책이슈를 경제성, 안

전성, 환경성, 활용성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

하였으며, 원자력 정책소비자의 인식을 집중적

으로 논의하고 대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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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이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단계에서는 광고홍보, 커뮤니케이션, 

언론, 정책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현존

하는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원자력 정책

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아젠다가 생성, 증폭, 

고조, 변형, 소멸되는 과정에서 설문문항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접점들과 커뮤니케이션 행태

를 고찰하였다(박주연 등, 2005; 전형준, 2010; 

황근･최일도, 2013; Avery et al., 2010; Kaye 

& Johnson, 2011; Lee & Cho, 2005). 

2단계에서는 목적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방식을 통해 원자력 정책기관, 공공기관, 언론인, 

홍보 전문가, 조사 전문가와의 개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의 원자력 문제에 관한 

오피니언 리더이자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원자력 전문가들을 선별한 후, 1단계에서 

수집된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의 핵심 개념들과 관

련 내용들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설문문항을 도

출하였다. 세부적으로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

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포함해야 설문항목과 

설문형식, 설문순서, 설문길이 등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오늘날 정책소비자들이 원자력 이슈와 아

젠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접촉점으로서 정보매

개요인을 파악하고자,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3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접점

(contact point)형 정보매개요인에 관한 1문항, 공

유･확산(sharing･diffusion)형 정보매개요인에 관

한 1문항, 정보원 신뢰도(source credibility)에 

관한 1문항을 포함하였다.

3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마련된 설문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먼저 원자력 전문가 

및 조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 문항의 타당도

를 검토하였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수정

되었고, 최종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총 20개의 설문문

항의 측정도구를 마련하였다. 

끝으로 4단계에서는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설문문항의 어휘나 표현을 수정하였고, 

설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 포맷을 재조

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지의 정확성(veracity)을 

점검하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

상들에게 최종 설문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

으며, 각각의 평가서를 토대로 본 연구에 사용

될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점검하였다.

2) 연구 참가자 선정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전국거주 만 19세～59세 사이

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

울 소재의 리서치회사를 고용하였다. 세부적으로  

201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주민등

록이 된 인구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별 비례 할

당 추출방식을 활용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설문 응답자는 남성이 51.4%로 여성(48.8%)보다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수도권(51.4%)이 가장 많

고 이후 영남권(25.2%), 충청권(10.1%), 호남권

(9.5%), 강원 및 제주권(3.8%)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전 참가자의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학력은 대학졸업자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재학자가 4.7%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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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연령

20대 이하 229 22.9

30대 247 24.7

40대 275 27.5

50대 이상 249 24.9

성별
남성 512 51.2

여성 488 48.8

거주

지역

수도권 514 51.4

충청권 101 10.1

호남권 95 9.5

영남권 252 25.2

강원/제주 38 3.8

학력

석사 졸업 이상 101 10.1

대학 졸업 662 66.2

대학 재학 47 4.7

고등학교 졸업 190 19.0

<표 1> 설문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목진휴(2013)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다층적 연구방법을 통해 개발된 원

자력 정책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설문항목을 

사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원자력의 경제성, 안전

성, 환경성, 활용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였으며, 경제성 측면에서 6문항(경제성 일반, 

소모연료 비교, 발전비용 절감, 설비 이용율, 낮

은 발전단가, 요금인상율), 안전성 측면에서 5

문항(기술 안전성, 시설안전성, 세계적 이용 현

황, 폐기물 처분 안전, 사고발생 없음), 환경성 

측면에서 3문항(친환경성 일반, 이산화탄소 배

출 절감, 신재생에너지와 비교), 활용성 측면에

서 5문항(활용성 일반, 에너지 담당 비율, 다양

한 분야 활용 가능, 의학적 활용, 식품보관) 그

리고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1문항을 추가하여 

총 20개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설문

문항은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와 아젠다에 대한 

응답자 개인의 이해도 및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

한 것으로써, 응답자 별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깝게(혹은 멀게) 느끼는가

를 제시된 그림을 통해 표시하도록 설계되었다

(Schubert & Otten, 2002). 특히 원자력과 같

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윤리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편향적 태도, 

이슈 관여도, 그리고 사회적 바림직성 응답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경향이 설문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다(Steenkamp, De 

Jong, & Baumgartner, 2012). 각각의 설문항

목은 5점 척도의 리커트 스케일로 측정되었다. 

또한,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와 관련된 주요 

정보매개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총 3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박주연 등, 2005; 전형준, 2010; 황근･최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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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Avery et al., 2010; Kaye & Johnson, 

2011; KOBACO, 2014; Lee & Cho, 2005). 첫

째, 접점형 정보매개요인에 관한 설문에서는 원

자력 이슈와 아젠다를 주로 접하는 정보매개요

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통 미디어(방송: TV/라

디오, 인쇄: 신문/잡지), ICT 미디어(인터넷, 모

바일, SNS), 대인 및 구전미디어, 기타를 제시

하고, 이 가운데 응답자가 가장 자주 접하거나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접점을 1∼3순위까지 

기입하도록 하였다. 둘째, 원자력과 관련된 이

슈와 아젠다를 공유하거나 확산시킬 때 빈번하

게 활용하는 정보매개요인을 알아보고자,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대인 및 구전 미디어와 더불

어 인터넷, 모바일, SNS의 ICT 미디어, 그리고 

기타로 설문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역시 응답자 

개인의 선호도 및 중요도에 따라 1∼3순위까지

의 해당 항목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 

설문에서 제시된 정보매개요인들에 대한 응답

자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항

목 별로“전혀 신뢰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신

뢰함(5점)”의 5점 리커트 스케일을 사용하였다. 

끝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는 성

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학력, 전공과 월 평

균 가구소득을 활용하였다.

4) 절차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온라인 서베이 전문

기관을 통해 수집되었다. 거주지, 성별, 연령 등

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 8개 권역 안에 온라인 

패널을 구성한 후, 이 가운데 단순 무작위 확률 

표본 방식(simple random sampling)으로 응답

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권역 별 할당이 충

족될 때까지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

된 온라인 패널의 응답자는 웹사이트에 개설된 

온라인 서베이에 참석하였고,  무성의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성실하거나 모순된 응답

이 나타날 경우를 이를 감지하는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을 통해 설문조사에서 배제하였다. 

4. 연구결과

이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정책소비자인 국민들을 세분화하

며, 군집화된 원자력 정책소비자들이 원자력 관

련 이슈나 아젠다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

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접점을 사용하는가를 

알아보았다. 

1) 연구문제 1

원자력에 대한 정책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정책소비자의 지배적

인 인식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을 위해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

며, 회전요인으로 베리맥스를 활용하였다. 그리

고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총 분산에서 공통요인이 설명하는 비

율이 보통 60%(성분 값 0.6 이상)이상을 설명하

는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이상이면서도 스크리 도표(scre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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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1 : 기여경제성

        (=3.397, sd=.961, n=1,000, Cronbach α=.904)

factor
loading

원자력 활용성 .773

에너지의 30%담당 .725

원자력 필요성 .716

다양한 분야 활용성 .714

원자력의 경제성 .676

타 발전원과의 소모연료 비교 .662

발전비용절감성 .627

원전 설비 이용률 .606

원자력의 의학적 활용성 .594

Factor 2 : 사회책임성

       (=2.487, sd=1.055, n=1,000, Cronbach α=.871)

원자력 시설 안전성 .816

세계적인 원전 사용 .775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775

원자력의 기술적 안전성 .709

원전 사고 발생 없음 .681

원자력의 환경성 .638

Factor 3 : 비용효율성

        (=3.029, sd=.994, n=1,000, Cronbach α=.778)

신재생에너지 대비 비용절감성 .702

원자력의 낮은 발전단가 .693

낮은 요금 인상율 .635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성 .555

원자력의 식품보관 분야 활용성

<표 2>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에 대한 인식의 요인분석

에서 아이겐 값이 갑자기 작아지고 평준화되는 

지점 내에서 존재하는 요인들을 포함하였다(Hair 

et al., 1998).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본래 설문지 개발 

시 고려되었던 4가지 차원의 속성의 문항들이 

총 3개의 요인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2>를 보면, 첫 번째 경제성과 활용성에 

대한 인식의 일부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 원

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문항 중 일반, 소모연료

에 대한 비교, 발전비용절감, 설비 이용률 문항

이 포함되었으며, 활용성에 대한 문항 중 활용

성 일반, 발전비율, 다양한 분야에의 활용성, 의

학적 활용성 등의 총 9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을 ｢기여경제성｣으로 명명하였다(Mean = 

3.397, s.d. = .961, α = .904).

두 번째 요인은 안전성에 대한 문항 모두와 

환경성에 대한 문항 일부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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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
(23.9%)

2
(19.2%)

3
(23.6%)

4
(33.3%)

기여경제성 .96617 -1.20811 .23761 -.16527

사회책임성 -.28079 -.52281 -.77189 1.05001

비용효율성 -.80573 -.60223 1.04771 .18300

<표 3> 원자력정책소비자의 원자력정책 인식에 대한 군집분석
(분포)

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환경성 중에서 원

자력이 친환경적인가를 묻는 일반문항이 안전성

과 동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응답

자들이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을 원자력의 안전성이란 측면과 결부시켜 인식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번째 요인을 ｢사회책임성｣이라고 명명하였다

(Mean = 2.487, s.d. = 1.055, α = .871).
세 번째 요인은 환경성의 일부와 경제성의 일

부문항이 요인화 되었는데, 특히 두 개의 문항 중

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항들이 공통 속성으로 묶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을 ｢비용효율성｣이라고 명명하였다(Mean = 

3.029, s.d. = .994, α = .778).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들은 원자

력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이 가지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 환경적 안전에 대한 인식이다. 

물론 기여경제성과 비용경제성으로 원자력에 대

한 경제적 인식이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

로 양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  

2) 연구문제 2

연구문제 2-1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에 대한 응답자의 

공통된 인식을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세분화

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세 가지 인식 요인

을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

개～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할 경우, 군

집화 계수를 통해 군집의 수를 유추할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군집화 계수가 단절적으로 

증가하는 5.709, 7.811, 9.926, 11.656, 13.849 

구간 값을 기준으로 군집을 나누었다(Hair et 

al., 1998). 이후 K-mean 군집분석을 통해 각

각 3개, 4개, 5개의 군집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군집이 전체 

원자력 정책소비자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개의 군집으로 분석한 경우 해당 

군집들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공통

속성을 모두 수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5개의 군집으로 분석한 경우 분류된 집단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통된 인식의 속성들이 

중첩 또는 혼재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표 3>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군집은 기여경제

성 요인에 0.96617로 높은 계수값을 보인 반면, 

사회책임성과 비용효율성은 평균보다 낮은 값

을 보였다. 따라서 이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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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과 관련된 거시적 경제효과와 기여도에 매

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사회책임성과 비

용효율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적으

로 거리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 집단을 ｢거시경제적 사고 집단｣으로 명

명하였다.

두 번째 군집은 기여경제성, 사회책임성, 비

용경제성에서 모두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즉 원자력에 대한 모든 인식의 속성에 있어서 

평균값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두 번째 군집을 ｢무관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군집은 사회책임성과 관련하여 평균

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나, 기여경제성과 비용경

제성과 관련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따

라서 이 집단은 원자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다분히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심리

적 기제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집단을 ｢경제적 사고 정교화 집단｣으로 명명

하였다.

네 번째 군집은 사회책임성 요인에서 가장 높

은 계수(1.05001)을 보인 반면에 기여경제성과 

비용효율성은 평균보다 낮거나 약간 웃도는 값

을 보였다. 따라서 네 번째 군집을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군집 별 케이스 수를 살펴보면, 총 응

답자 가운데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집단｣이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거시경제적 사고 집단｣이 23.9%, ｢경제적 사

고 정교화 집단｣이 23.6%, ｢무관심 집단｣이 

19.2%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응답자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공통분모가 사회적 책임

과 관련된 규범적, 윤리적, 제도적 관점에 기인

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원자

력을 해석하는 정책소비자가 약 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을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원자력을 해

석, 판단, 평가하는 집단과 미시적인 차원에서 

사고하고 논의하는 집단이 비슷한 분포도를 보

였다. 끝으로, 원자력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응

하는 정책소비자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1/5정도

를 차지하였다. 

연구문제 2-2에서는 세분화된 군집 들을 가장 

유의미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변인을 찾아내고

자,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전공, 가

구 소득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대상으

로 교차분석과 χ ²검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군집과 성별에 대한 χ ²검증 

결과 유의확률은 .108(Pearson 계수=6.08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연령에 대한 χ ²
검증 결과, 유의 확률 .872(Pearson 계수=4.54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주지에 대한 

검증 유의확률은 .524(Pearson 계수=43.769), 학

력에 대한 검증 유의 확률은 .389 (Pearson 계수

=12.727), 전공에 대한 유의 확률은 .626(Pearson 

계수=18.363)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연평균 가구소득만이 .004 

(Pearson 계수=42.07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세부적으로 각 군집 별 연평균 가구 소득

수준 분포도를 살펴보면, ｢거시경제적 사고 집

단｣의 가구소득은 200만원대(20.1%)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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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미만 200만원 대 300만원 대 400만원 대 500만원 대 600만원 대 700만원 대 800만원 이상 　계

거시경제적 사고 
35 48 48 33 38 16 5 16 239

(14.6) (20.1) (20.1) (13.8) (15.9) (6.7) (2.1) (6.7) (100.0)

무관심
42 42 36 20 24 13 5 10 192

(21.9) (21.9) (18.8) (10.4) (12.5) (6.8) (2.6) (5.2) (100.0)

경제적 사고 

정교화

27 44 29 58 38 18 9 13 236

(11.4) (18.6) (12.3) (24.6) (16.1) (7.6) (3.8) (5.5) (100.0)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66 49 53 52 59 21 18 15 333

(19.8) (14.7) (15.9) (15.6) (17.7) (6.3) (5.4) (4.5) (100.0)

<표 4> 원자력 정책소비자 군집 별 가구소득 수준
인원수(%)

대(20.1%)에 가장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 집단｣의 경우에는 200만원대 미만(21.9%)

와 200만원대(21.9%)에 가장 높은 분포도를 형

성하였다. ｢경제적 사고 정교화 집단｣의 경우, 

400만원대(24.6%)에서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였

다. 이어서 200만원대(18.6%), 300만원대(18.8%)

가 뒤를 이었다. 끝으로,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집단｣은 200만원대 미만(19.8%)과 500만원대

(17.7%)가 가장 높은 분포도를 이루었다. 세부적

으로 <표 5>를 보면, 연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

른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거시경제적 사고 

집단｣의 경우 200만원대와 300만원대 정책소비

자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무관심 집

단｣은 20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대 정책소비자

들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정

교화 사고 집단｣은 200만원대 미만부터 500만

원대 이하의 응답자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

지하였다.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집단｣은 200

만원대 미만부터 500만원대 이하의 응답자가 전

체 80% 이상을 형성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연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세분화 할 경우 500만

원대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집단들이 대체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지배적인 

사회계층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가구소득 수

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응답

자의 경우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상대적

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문제 3

연구문제 3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군집분

석을 통해 세분화된 응답자들이 원자력에 대한 

이슈나 아젠다를 소비하거나 생산하는 커뮤니

케이션 접점을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세부적으로 각 군집별로 원자력과 관련된 

주요 정보매개요인 및 각각의 정보매개요인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1에서는 각 군집 별로 원자력 이

슈 및 아젠다의 주요 접점이 되는 정보매개요인

을 알아보았다. <표 5>를 보면, 응답자 모든 집

단에서 전통 미디어의 접촉률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주로 TV나 라디

오의 뉴스 혹은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 다루어지

는 원자력 관련 정보원으로부터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이어서 ICT 미디어 가운데 인터넷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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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미디어

ICT 
미디어

대인 및 구전 미디어
기타 계

방송 인쇄 인터넷 모바일 SNS  직접 소통 간접 소통

거시경제적 

사고 

138 5 73 14 2 4 1 2 239

(57.7) (2.1) (30.5) (5.9) (0.8) (1.7) (0.4) (0.8) (100.0)

무관심
87 8 73 13 6 2 1 2 192

(45.3) (4.2) (38.0) (6.8) (3.1) (1.0) (0.5) (1.0) (100.0)

경제적 사고 

정교화

131 11 64 19 6 2 1 2 236

(55.5) (4.7) (27.1) (8.1) (2.5) (0.8) (0.4) (0.8) (100.0)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178 27 86 22 9 6 2 3 333

(53.5) (8.1) (25.8) (6.6) (2.7) (1.8) (0.6) (0.9) (100.0)

<표 5> 정책소비자 집단별 원자력 이슈 및 아젠다 주요 접점 정보매개요인
인원수(%)

　 가족 가까운 친구 아는 사람 인터넷 모바일 SNS 계　

거시경제적 

사고 

78 82 40 11 16 12 239

(32.6) (34.3) (16.7) (4.6) (6.7) (5.0) (100.0)

무관심
58 56 33 21 16 8 192

(30.2) (29.2) (17.2) (10.9) (8.3) (4.2) (100.0)

경제적 사고 

정교화

73 94 27 12 18 12 236

(30.9) (39.8) (11.4) (5.1) (7.6) (5.1) (100.0)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84 99 67 42 28 13 333

(25.2) (29.7) (20.1) (12.6) (8.4) (3.9) (100.0)

<표 6> 정책소비자 집단별 원자력 이슈 및 아젠다 공유･확산 정보매개요인
인원수(%)

높은 접촉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거시경제

적 사고 집단｣, ｢경제적 사고 정교화 집단｣, ｢사
회환경적 책임 중시 집단｣의 경우 방송 미디어

(TV, 라디오)의 접촉률이 57.7%, 55.5%, 53.5%

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의 경우는 ｢무관심 집단｣이 

38.0%로 다른 세 집단들과는 달리 높은 접촉률

을 보였다. 또한 인쇄 미디어(신문, 잡지)와 모바

일의 경우 대다수의 정보매개요인에 대해 10% 미

만의 낮은 접촉률을 보였다. 다만, 인쇄 미디어

의 경우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집단｣(8.1%)이 

다른 집단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모바

일의 경우 ｢경제적 사고 정교화 집단｣이 8.1%의 

접촉률을 나타내었다. 

연구문제 3-2는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를 공

유하거나 확산시키는 데 이용되는 정보매개요

인을 알아보았다. <표 6>을 보면, 모든 응답자 

집단에서 동일하게 가까운 친구와 가족을 중심

으로 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주된 커뮤니

케이션 접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아는 

사람 또한 네 집단 모두 세 번째로 주요한 정보

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거시경제

적 사고 집단｣, ｢무관심 집단｣, ｢경제적 사고 정

교화 집단｣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을 통한 원자

력 소통이 60∼7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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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거시경제적 사고 무관심 경제적 사고 정교화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방송(TV/라디오) 3.09 .907 2.46 .903 3.13 .895 3.27 .853

인쇄(신문/잡지) 3.04 .837 2.55 .861 3.14 .873 3.30 .776

인터넷 – 원자력 유관기관 웹사이트 3.67 .812 3.05 .905 3.70 .824 3.55 .840

인터넷 - 일반 포털사이트 3.23. .827 2.94 .820 3.19 .817 3.26 .834

모바일 2.69 .819 2.84 .890 2.72 .892 2.91 .864

SNS(블로그, 유투브) 2.84 .795 2.91 .830 2.94 .844 2.95 .825

가족 3.27 .758 3.06 .688 3.42 .719 3.29 .763

가까운 친구 3.26 .687 3.04 .744 3.39 .696 3.24 .761

아는 사람 2.88 .684 2.77 .649 2.91 .636 2.90 .726

<표 7> 정책소비자 집단 별 정보매개요인의 신뢰도

회환경적 책임 중시 집단｣은 가까운 친구, 가

족, 아는 사람의 비중이 각각 20% 후반으로 고

르게 분포되었으며, 전체의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CT 미디어 

가운데 인터넷, 모바일, SNS는 10% 안팎의 낮

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볼 때, 응답자 대다수가 

원자력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아젠다를 접하

는 정보매개요인으로는 인터넷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였으나, 정작 원자력 관련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커뮤

니케이션 접점은 대인관계 및 구전 중심의 소통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3은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의 커

뮤니케이션 접점이 되는 정보매개요인의 신뢰

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각 집단 간 평

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표 7>을 보면, 응답자 군집별로 정보

중개요인들의 상대적 신뢰도의 차이를 알 수 있

다. 먼저 ｢거시경제적 사고 집단｣에서는 원자력 

유관기관 웹사이트(M = 3.67, s.d. = .812)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가족(M = 3.27, 

s.d. = .758)과 가까운 친구(M = 3.26, s.d. = 

.687), 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M = 3.23, s.d. 

= .827)가 그 뒤를 이었다. ｢무관심 집단｣에서

는 가족(M = 3.06, s.d. = .688), 원자력 유관

기관웹사이트(M = 3.05, s.d. = .905), 가까운 

친구(M = 3.04, s.d. = .744) 그리고 일반 인터

넷 포털사이트(M = 2.94, s.d. = .820) 순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집단과 비

교하여, ｢무관심 집단｣의 경우 정보매개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
제적 사고 정교화 집단｣의 경우 원자력 유관기

관 웹사이트(M = 3.70, s.d. = .824), 가족(M 

= 3.42, s.d. = .719), 가까운 친구(M = 3.39, 

s.d. = .696) 그리고 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M 

= 3.19, s.d. = .817)의 순으로 정보매개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사회환

경적 책임 중시 집단｣은 다른 세 집단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

은 정보매개요인은 원자력 유관기관 웹사이트

(M = 3.55, s.d. = .84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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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신문과 잡지와 같은 인쇄 미디어가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M = 3.30, s.d. = .776). 그리

고 아주 미세한 차이이지만, 가족(M = 3.29, 

s.d. = .763)과 일반 인터넷 포털사이트(M = 

3.26, s.d. = .834)가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

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터넷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원자력 유관기관

의 웹사이트가 가장 높은 공신력 가진 정보매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에 이어 가족

도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진 정보매개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집단 별로 약간의 차이는 보

였으나, 가까운 친구도 신뢰감이 높은 정보매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쇄 미디어는 유독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집단｣에서만 높은 신뢰

감을 자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이

사항으로는 정보매개요인의 신뢰도를 5점 척도

를 기준으로 볼 때, 대다수의 정보매개요인들이 

2.5에서 3.5 사이에 분포되었다. 이를 통해 원

자력 소통에 사용되는 정보매개요인에 대한 응

답자의 신뢰도 수준이 중간 이상에 주로 형성되

어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시사점

원자력에 쏠린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사회문

화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적 담론과 공론화 수준은 극단적인 갈등과 오해

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기관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모두 원자력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를 증대시키고, 원자력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수용성, 만족도를 제고하

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오늘날 원자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원자력과 관

련된 담론의 품과 질을 높이기 위한 소통 프로

세스 구축을 위해 원자력 정책소비자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하

였다. 이를 통해 향후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

을 위한 타겟팅 전략, 메시지 전략, 미디어 전략

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정부에서 협치(government to governance)’
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이 강조되면

서, 오늘날의 정책적 성과의 여부는 정책소비자

의 행복과 삶의 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

다(Sirgy, 2008). 실질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

고하고 이와 더불어 유형의 가시적 성과물을 창

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소비자의 참여성, 

숙의성, 합의성을 진작시키는 정책소통 프로세

스를 통한 공공의 정책문화 구축 또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였다(이두원, 2013; 전형준, 

201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

지의 수혜자이자 때로는 피해자로 정의될 수 있

는 정책소비자들이 원자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의 공통분모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하의

상달식(bottom-up) 정책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플랫폼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에 대

한 인식의 공통분모는 크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원자력의 거시적 기여도와 비용효율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문화적, 생태학적 관점에서 원자력

에 대한 규범적 가치와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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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량은 원자력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주

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방향

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먼저, 효과적인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책소비자

의 인식의 틀과 심리적 특수성에 부합된 커뮤니

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자력과 관련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정책소비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

력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의 공통분모를 정기적

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산된

(divergent) 정책소비자의 인식을 이성적 합의

와 정서적 공감대로 수렴시킬 수 있는 제도권 

내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정부

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의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 및 NGO와 연

대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원자력 정책의제를 

생산하고 반영하는 공공 토론의 장을 상시화 할 

것을 제안해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원자력 정책소비자들의 세분

화 및 타겟팅 전략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효과적, 효율적 정책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가장 기

본적인 고려사항이다(이유나 등, 2013; Gelb & 

Meade, 200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총 

네 가지 유형의 정책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였

다. 먼저 ｢사회환경적 책임 중시 집단｣이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거시경제적 

사고 집단｣과 ｢경제적 사고 정교화 집단｣ 또한 

각각 23.9%, 23.6%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 두 

집단의 경우 전체 정책소비자 가운데 총 47.5%

를 차지하였는데, 우리나라 정책소비자들의 절

반가량이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근저가 경

제적인 패러다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향후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이 모

든 사람들에게 두루 통용되는(one-size-fits-all) 

접근법을 지양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소비자 별 

개인적 특성을 무시하고 단선적인 정보제공 및 

일회적인 설득 중심의 원자력 소통에서 벗어나 

인식의 특수성에 기인한 소통 전략을 통해 오해

와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호혜적인 시각의 소통 

프로세스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

자력 정책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한 데 모여 허

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 차원

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원자력과 관

련된 다양한 정보, 지식, 아이이어, 의견들이 저

장, 가공, 공유됨으로써 합의된 개념과 상생적인 

원리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Brunner, 1996). 아울러 여전히 정책소

비자들 가운데 1/5꼴로 원자력 문제에 대해 무

관심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특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원자력에 대한 시민사회 중심의 집합적 지성

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가 될 수 있다. 국민의 20%나 되는 원자력 무관

심 집단을 침묵과 방관의 소수자로 전락시키지 

않고 원자력과 해당 정책에 대한 리터러시를 제

고하고 참여도를 증진할 수 있는 소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가구소득 수준 요인이 

정책소비자의 세분화 및 타겟팅의 유의미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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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확인

하였다. 여러 가지 속성요인들 가운데 가구소득 

수준이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타겟팅 요

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은 향후 원자력 정책커뮤

니케이션의 실효성과 적실성을 높이는 데 간과

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세부적으로 가구소득 

수준과 관련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

로운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연

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415만원이라는 통계수치

에 의거할 경우(2014년 2/4분기 가계동향, 통계

청, 2014. 08. 23),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정

책소비자 집단들 가운데 상당수가 연평균 가구

소득 수준 이하에 속하고 있다. 특히 네 가지 군

집에 속해 있는 대다수의 정책소비자들의 연평

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대에 

속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평균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정책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문제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계

층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덜 활성

화 되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 현존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구조

가 정책소비자 개인의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련

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자칫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능률

성, 공평성,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경제

적으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 속에

서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를 접촉, 공유, 확산하

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정보매개

요인과 해당 신뢰도를 점검해 보았다. 이는 디

지털 네트워크로 연합되어 있는 사회적 공론화 

시스템 속에서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전

략적 접점관리의 이해와 활용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소

통의 발화점(triggering point)이 되는 정보매

개요인으로 방송과 인터넷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모든 정

책소비자 집단에서 방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는데, 이는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도 

원자력 관련된 인식과 담론의 메신저로서 여전

히 전통적인 미디어가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방송 미디어는 일

반 국민들의 실제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생활

형, 체감형 콘텐츠를 공감각적으로 다룰 수 있고, 

동시에 높은 커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러나 최근 미디어 소비행태가 급변하면서 방송 

시청 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핑과 재핑(zipping 

and zapping) 현상으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주

목률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 

중심의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한계점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은 시간매체라는 

점에서 자칫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이 복잡하거

나 어려울 경우 시청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쉽게 방송된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ICT 미디어 가운데 인터넷이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방송 미디어와는 15∼
20% 차이를 보였으나 인쇄, 모바일, SNS, 대인 

및 구전 미디어와 비교할 경우 원자력 인식과 

담론의 정보매개요인으로서의 큰 역할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적 상호작용성과 쌍

방향 대칭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수단이라



효과적인 원자력 정책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26권1호(2015년 1월15일)   319

는 점에서 방송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 

가지 군집 모두에게서 인터넷이 유사한 비중으

로 원자력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 확산

시키는 데 주요한 정보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

다는 점도 특이할만하다. 그러나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를 대표하는 모바일과 SNS은 아직까지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인식과 소통의 접

점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과 SNS을 활용한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을 블루오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정보매개요인에는 가족, 친

구, 동료, 아는 사람과 같이 대인적 구전 미디어

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즉 정책소비자들이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를 공

론화하는 과정에서는 비대인적 정보매개요인보

다는 대인적 정보매개요인을 더 많이 활용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원자력 정책커

뮤니케이션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비대인적 정보매개요인으로부터 획득한 원자력 

이슈와 아젠다가 대인적 정보매개요인을 통해 

공유되고 확산되는 프로세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확산(diffusion of innovation) 이론

에 따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간에 따라 

한 개인과 사회 전체에 퍼지는 과정과 속도는 

아이디어의 자체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커뮤니

케이션 채널, 상황적 맥락, 사회 시스템에 의해

서도 결정되는데, 이 가운데 혁신을 채택하고 

수용하는데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고 제안한다(Rodgers, 1995). 

그렇다면,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원자력 정책이 한국 사회의 혁신적 부산물이 되

기 위해서는 대인 소통 및 관계 중심의 원자력 

사회문화 자산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즉, 

원자력 정책의 인식과 공감대가 발화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매체로 방송과 인터넷과 같은 비대

인적 정보매개요인이 동력을 제고한다면, 대인

적 정보매개요인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담론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에 대한 논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논

의될 수 있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중

심의 원자력 소통 프로세스를 제안해 본다. 

끝으로, 정보매개요인의 신뢰도와 관련해서

는 네 가지 유형의 군집 모두에게서 원자력 유

관기관 웹사이트가 가장 큰 신뢰도를 보였고, 

모바일과 SNS는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리고 

가족, 가까운 친구, 일반 포털사이트 정보매개

요인도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다만, 원자력과 

관련된 사회환경적 책임을 중시하는 집단을 제

외하고서는, 대체로 방송과 인쇄 미디어의 신뢰

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미디어의 신뢰도 문제는 미디어 콘

텐츠의 설득효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원자력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미디어 신뢰 통

계 지표나 관련 미디어 소비행태 지수 등을 복

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방적인 

설득기법이나 정보제공 중심의 소통으로 이념

적이고 가치지배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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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Brunner, 1996; 

Gelb & Meade, 2005), 향후 원자력 정책커뮤

니케이션의 미디어 전략이 엔터테인먼트 에듀

케이션,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방식의 비전통적인 접근법으로 변화

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과 관련

된 이슈와 아젠다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와 참여

를 유발하고, 원자력 정책의 순향성과 지지도를 

높이며, 갈등과 거부점(veto points)를 완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Moyer-Gus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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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ple-stage approach, this study used a national survey in order to 
uncover the underlying structures of policy customers’perceptions and 
beliefs about nuclear energy issues and agenda and identify targeted 

groups of policy customers who deem nuclear energy issues and agenda as highly 
coherent and relevant.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what information 
intermediaries the targeted groups employ to receive, share, and disseminate the ideas, 
opinions, and knowledge of nuclear energy and related public policies in terms of media 
usage habit and credibi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customers generated three 
differing perceptual aspects of nuclear energy issues and agenda, generating the four 
policy clusters who differ on a socio-economic factor: annual family incom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four nuclear energy policy customers, to a similar degree, prefer to use
non-human information intermediaries including broadcasting and the Internet as a contact 
point whereas they rely on human information intermediaries such as interpersonal and 
word-of-mouth communication as a leverage point in the process of nuclear energy literacy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policy communication planners who take 
nuclear energy issues and agenda into account are discussed in terms of integrated public 
policy communications along with the concept of information interme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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